
구라보 면 합섬 사업 부장(상무이사)의 지론(持論)  

“내 나라 안에 뿌리”가 신조 

내 나라 안에서 생산한다는 것은 우리의 철학이며, 비록 외국으로부터의 

수입 침투율이 99%가 될지라도 구라보는 최후까지 살아남을 것이다. “내 나

라 안에 뿌리를 박고 있어야 한다”는 구라보의 신조에 변화는 있을 수 없으

며, 현재의 16만추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일본의 섬유 업계에서는 요즘, 연구 개발을 중요시하며, 일본 내 생산 공

장을 “마더 팩토리(mother factory)”라고도 하고 생산을 해외로 돌리는 경향이 

있는데, 생산을 소홀히 하고 연구 개발만 하고 있으면 생산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생산과 개발은 동시에 병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물건

을 만들다 보면 실패함으로써 배우는 것이 있으며, 개발은 바로 판매로 이어

지는 관점에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트러블(trouble)이 생기면 적

극적으로 극복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기술력을 높일 수 있다. 이론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생산 현장의 본 설비는 연구실의 연구용 설비와는 많이 

달라, 품질, 효율, 생산성, 경제성 등도 중요한 관리 요인이 되므로 이들 차

이점을 잘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앞으로 일본 안에서 생산을 양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자가 공장에서 생산된 것을 다 팔아치운다는 것은 당연하며, 구라보는 

자가 공장 생산의 3배를 판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미 2.5

배 수준까지 올라있다. 우리의 현비율은 자가 공장 1, 일본 내에서의 외주 1, 

해외 자회사 0.5로 되어 있다. 



지금 면방 업계의 분위기로는 일본 내에서의 증산을 위한 설비 투자는 기

대하기 어렵고, 개발이나 품질 향상을 위한 설비 갱신 등의 투자는 적극적으

로 추진되고 있다. 말하기 어색하지만, 섬유 업계는 예전부터 남의 것을 흉

내 내는 세계이므로, 남이 흉내 내기 전에 해외 자회사로 생산을 옮기고, 국

내에서는 더욱 다른 것을 만들어 내야 된다. 물론 그 정도로 다른 것을 계속 

만들어 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언제나 위기감을 느끼고 있으며, 

일본 내에서 생산하는 것은 해외에는 없는 것을 계속 만들고 있지 않으면 

살아남을 길이 없다. 

우리 섬유 업계의 시장은 일본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외 시장으

로의 수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구라보에서도 5년 전부터 “프로젝트 EX”

라고 하여 미국으로의 생지 수출에 주력하고 있다. 

중국 시장은, 구라보로서는 아직 진출이 시기 상조로 보고 있다. 쿼터 프

리 후로 중국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예의 확인한 후라도 늦지 않다고 본다. 

구라보는 중국 전략이 뒤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의 기본은 구미 

시장으로의 수출이 우선이다. 미국 바이어에게도 구라보는 꾸준히 침투하고 

있으며, 설사 중국 봉제로의 이전이 활발해져도 거래 장소가 달라질 뿐이므

로 관망하고 있다. 중국 시장의 내수 판매도 별로 서둘 필요가 없다. 제조업

의 기본은 “좋은 물건을 만들 수 있느냐”며, 중국에 없는 것을 만들면 된다

고 생각한다. 

오히려 이 나라 안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정도면 중국 시장에서 경쟁할 

수도 없다. 그 정도로 경쟁은 치열하다. 유럽이나 미국의 기업과 거래를 계

속하고 있으면 중국 시장에의 진출이 뒤 늦는 일은 없다고 본다. 

이 나라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은, 해외에 없는 것을 만드는 방안 



말고도 고객이 안고 있는 문제에서 발상하여, 고객의 가설을 거듭 검증하며 

고객이 원하는 차별화 상품을 만들어 줌으로써 이제까지의 협조 방식에서 

한 발 더 전진하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는 길도 또 하나의 중요한 

방안일 것이다. 이러한 방안을 “솔루션(solution)”형 영업이라고 하는데, 고객

이 “구라보라면 해결할 수 있어”라고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살아남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방안이다. ♣ 


